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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FA 회장 "이란, 예정대로 미국서 월드컵 경기 치를 것" 

등록 2026.04.01 09:29:09

[안탈리아=AP/뉴시스] 이란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을 앞

두고 미군의 공습으로 숨진 어린이들을 상징하는 가방을 들고 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군이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초등학교를 공습해 학생, 교직원 등 168명이 사망한 바 있다. 2026.03.28.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이란 대표팀이 예정대로 미국내 경기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인판티노 회장은 이날 튀르키예에서 열린 이란과 코스타리카의 친선 경기 전반전 휴식 시간에 "경기는 추첨에 따라 원래 열리

기로 되어 있는 곳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월드컵에 참가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라며 "이란은 매우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매우 행복하다"라고 했다.

튀르키예 국영 방송 TRT는 인판티노 회장의 경기 참석은 사전에 발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란 대표팀 선수들은 이란 남부

미나브 여자 초등학교 오폭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검은 완장을 차고 학교 책가방을 들고 국가를 불렀다. 

이란 축구협회는 지난 17일 대표팀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 장소를 미국이 아닌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로 옮기는 방안을 국제축구연맹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한다. 이란은 오는 6월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질랜드와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다. 이어 21일 같은 장소에서 벨기에와 경기를 치른 후 26일 시애틀에서 이집트와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할

예정이었다. 

메디 타지 이란 축구협회장은 멕시코 주재 이란 대사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란 대표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이상, 우리는 미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FIFA와 협의해 이란의 월드

컵 경기를 멕시코에서 치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FIFA는 당시 성명에서 "이란을 포함한 모든 참가 회원 협회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2026 월드컵 계획을 논의하고 있

다"며 "FIFA는 모든 참가팀이 지난해 12월6일 발표된 경기 일정에 따라 경쟁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같은 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가 이란전 경기를 개최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멕시코는 모든 국가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FIFA가 어떤 결정을 할지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 대표팀의 월드컵 참가를 환영한다"면서도 "그들 자신의 생

명과 안전을 위해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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